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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물러설곳

이 없다 한국 축

구의 9회 연속 월

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성이 사실상

시리아전 승패에

달렸다 뻔한 전

술무뎌진 창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분

위기를반전시킬화끈한승리가절실하다

울리슈틸리케감독이이끄는축구대표

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서 복병 시리아와 2018 러시아월드컵최

종예선A조 7차전홈경기를치른다

한국축구는월드컵최종예선에서 3승1

무2패(승점 10)를기록 6경기연속무패(4

승2무)의 이란(승점 14)에 이어 A조 2위

자리를지키고있다 3위우즈베키스탄(승

점 9)과 4위시리아(승점 8)가턱밑까지추

격하고있다

아직 최종예선이 4경기 남았지만 슈틸

리케호는눈에보이는전술과상대를압도

할공격력을보여주지못해팬들의실망이

크다

대표팀은 지난 23일 중국과 최종예선 6

차전에서 01로 허무하게 패해 그동안 지

켜온 공한증(恐韓症)이 사라졌다 패했

다는결과보다무기력한공격과허술한수

비 때문에 비난이 쇄도했다 점유율만 높

았을 뿐 공수에서 제대로 보여준 게 없어

서다

슈틸리케감독은경고누적때문에결장

하는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대신 황의

조(성남)를대체선발했다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선

수들대신이번시즌챌린지(2부리그)에서

득점이 없는 황의조를 선택한 것을 놓고

슈틸리케 감독의 선수 선발 원칙에 대한

비판의목소리가크다황의조는슈틸리케

호에서백업공격수로활동했지만별다른

결과를내주지는못했다

하지만 9회연속월드컵본선진출의향

방이 이번 시리아전 결과에 걸린 만큼 슈

틸리케호 코칭스태프와 선수들도 변화

를앞세워필승의지를다지고있다

7차전 상대인 시리아는 애초 A조 최약

체로 평가됐지만 최종예선을 치르면서 4

위까지치고오르며 복병이됐다

연합뉴스

2017 국제축

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를 치

르고 있는 한국

U20 축구대표

팀이 아프리카강호잠비아를상대로 2

연승에도전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

표팀은 27일 오후 7시 천안종합운동장

에서잠비아와 2017 아디다스 4개국국

제축구대회 2차전을펼친다

한국은 25일 치러진 온두라스와 대회

1차전에서 32로승리했다 국내파선수

들의활약도빛났지만신태용감독이큰

기대를거는백승호(바르셀로나 B)와이

승우(바르셀로나후베닐A)의 바르사듀

오가이름값을제대로해낸게성과다

백승호는 결승골을 꽂았고 이승우도

전반 14분 정태욱(아주대)의 선제골을

돕는등팀의 32 승리에힘을보탰다

이승우는후반 17분페널티아크부근

에서 시도한 슈팅이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오고 후반 24분에는 골키퍼를 맞고

나온공을차넣었지만오프사이드가선

언돼 아쉽게 득점을 따내지 못했다 그

러나 중원에서 뛰어난 개인기로 공격의

물꼬를 트는 데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에따라 바르사듀오는잠비아와2차전

에서도신태용호공격의선봉을맡을전

망이다

잠비아는 U20 월드컵 아프리카 예

선을 1위로통과한강호다 전날에콰도

르와 대회 1차전에서는 90분 내내 상대

를압도하며 20으로완승을따냈다

한국과 2차전에서 만날 잠비아는 월

드컵본선에서만날기니를가상한팀이

다 오히려 기니보다 더 힘든 상대여서

월드컵 모의고사 상대로 최적이라는

평가다

신감독은잠비아전선발출전선수를

놓고고심을거듭하고있다 잠비아전에

서는득점력과 수비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모두잡겠다는각오다 연합뉴스

월드컵 진출 내일 시리아전에 달렸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승점1점차2위서울서조7차전

중국전 패배 씻고 반드시 이겨야

U20 잠비아 상대 기니전 준비

오늘 오후 7시 친선경기 2차전

백승호

2018 러시아월드컵아시아지역최종예선시리아와의경기를이틀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서 주장

기성용(오른쪽)과손흥민이미니게임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심기일전


